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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노인

들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

하였다. 노인의 특성 변인으로는 노인의 건강 상태, 노인의 월소득, 

노인의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노인의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

인 대처를 측정하였고,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적 특성으로 가족간

의 응집력, 자녀들간의 재산다툼을 측정하였다. 노인 남성 150명과 노

인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간의 응집력과 재산다툼

이 노인학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

강한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노인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

의 다양한 역학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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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0

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15.1%를 차지하

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3). 사회가 고령화되

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노인학대의 발생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비교

적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

하여 홀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인학

대 연구도 시설에서의 학대, 이웃으로부터의 학대, 배우자에 의한 학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의 노인학대 

연구는 대부분 가정에서 자식에 의한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 특히 자녀들이 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 유형 중에 가

장 빈번하다고 할 수 있는 성인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해 연구하였다.

장기간 와병중인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유기, 방임 같은 극단적

인 노인학대의 원인에 관해서는 가족이나 사회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의 

부족, 부양자들의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학대의 원인에는 부양

자 스트레스나 부양자의 성격적인 특성과 같은 단선적인 원인으로만 귀결

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와병 중

에 있지 않은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들이 노인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 경제적 비용이 비교

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노인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나 학대가 현

저히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일반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에

게 일어나는 학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부양 부담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 및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 

자녀들 간의 관계 등과 같이 간접적인 원인도 같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 부모로 한

정하여, 노인의 건강, 경제적 수준,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노인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인을 둘러싼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정적 

갈등 중에서 성인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의 발생 유무를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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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학대와 선행연구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는 노인학대

를 ‘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혹은 감정적 고통, 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경제적 착취나 보호제공자의 의도적, 비의도적 방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APA, 2002). 그러나 미국의 학자들은 연구 초기부터 노

인학대의 표면적 현상 뿐 아니라 노인의 인권과 복지라는 노인학대의 본

질적인 문제에 천착했다. 예를 들어, Hudson(1991)은 학문적으로 보다 포

괄적이며 세세하게 노인학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학대) 혹은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방임)으로, 육체적, 심리적(정서적), 재정적 학대나 

방임이 하나 혹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게 되어 그 결과 노인들

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처, 인권을 침해받게 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다(Hudson, 1991).

한국의 노인학대 상담센타에서도 노인학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유형

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선진 각국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

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언어-정서적 학대(Verbal-Emotional Abuse)는 비

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

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성적학대(Sexual Abuse)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Exploitation)는 노인의 자산을 노

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

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방임(Neglect)

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된다. 유기(Abandonment)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

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자기방임(Self-Neglect)은 노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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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인학대는 사회학, 범죄학, 노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노인에 대한 신체적이고 성적인 학대의 

경우, 가해자들의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Wiehe, 1998). 그러나 Anetzberger(2000)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박하면

서 학대피해자들의 다수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이라는 연

구결과를 보고했으며 일반인들의 믿음과 달리 노인들이 부양자들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Anetzberger, 2000).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자들의 학대는 노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

키는 것은 노인학대에 관해 잘못된 ‘신화(myth)'를 심어줄 수 있으며, 대

처와 개입에 있어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맥

락에서 Fulmer와 Anetzberger(1995)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문제를 가족의 역동성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즉 노

인학대를 가해자의 특성과 같은 일방향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가해

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쌍방향적 관

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보다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물질적, 정서적 측면에서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족안에서 부모-자녀간의 호혜성은 자녀가 

성장할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자녀가 자라 성인이 

되고, 부모가 늙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

후에도 자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부

모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감에 따라 나타

나는 조그마한 의존성에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즉 생애 주기가 변함에 

따라 양 세대는 부모-자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지만 부모와 자식 모두 그

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으므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

이게 되고, 급기야 노인학대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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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 정도가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노

인들의 건강상태와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을 측정하였다. 즉 노부모

가 건강하고, 월소득이 높으며, 자녀들을 위해 가사분담 및 금전적,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할수록 학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노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고, 월소득이 없고, 자녀들을 위해 도움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

는 경우 학대의 발생율이 높을 것이라 본다.

서구의 노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유년기부터 독립심이 내면화되어 자

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횡적 관계라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종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으므로 친자 간에 가치관이나 

역할기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들과 

동거를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별거를 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황진

수, 1994).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가피한 것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

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유유서와 노인공경의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문화에서 세대간의 갈등이 생길 때, 노인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란 문제를 회

피하지 않고 자녀와 합리적으로 대화하려고 시도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대응은 자녀

와 노인간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Cicirelli(1983)는 현재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의 의존성, 

부모와의 갈등 등의 변수를 측정하여 노부모에 대한 현재의 지원행동과 

미래의 지원행동을 인과적 경로 모델로 검증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노

부모와 성인자녀가 현재 긍정적인 관계에 있을수록,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애착과 효도가 강할수록, 미래에도 노부모를 더욱 자주 찾아뵙거나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았다. 즉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현재의 

행동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부모-자녀간 유대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비록 부모가 늙고 병들어 부양부담이 높은 경우에도 부모-자

녀간의 애정은 이러한 부담감을 회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반대로 부

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자립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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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원조를 소홀히 하거나 학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한동희, 1996).

결국, 이런 연구결과들이 가리키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나타

나는 문제들은 삶의 진행과정 속에서 계속되어 온 것으로 단기간의 사건

이나 상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과거 자녀가 

성장할 당시의 가족간의 응집력이 현재의 학대발생에 유의미한 예측변인

이 되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가족간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학대의 발생

율은 낮을 것이고, 반대로 가족간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학대 발생율은 높

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을 둘러싼 또 다른 가족환경 변인으로 자녀간 재

산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노인이 가진 경제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자녀간 갈등은 가족관계에 영향

을 주고 학대 상황을 조장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혼, 부부싸움, 부

모-자식 간의 갈등에 있어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한다(이효제, 1960; 

Robinson, 1983 등). 노인이 가진 한정된 경제적 자원에 대한 가족 간 이해

의 충돌은 노인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발

생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는 노인 부양에 있어 효율적

인 책임분담과 가족 내의 강한 규범으로 인해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산 

갈등에 관해 조사함으로써 노인을 둘러싼 가족환경을 알아보고자 했다.

1. 방 법

본 연구는 노인학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노인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석사 과정에 있는 3명의 연구보조원이 서울시내 노인정과 노

인복지시설 등에서 만난 노인 남성 150명, 노인 여성 150명 총 300명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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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특성상 설문지의 문항을 읽고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보조원들이 일일이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

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65세 이상 85세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조사도구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측정한 척도는 김명언 등(김명언, 김의

철, 박영신, 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

였다. 갈등에 대한 대처는 원래 자기조절대처, 회피대처, 적극적 해결대처, 

사회적 지원추구의 네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적극적 

해결대처 변인만 사용하여 노인학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부모의 도움행동은 Bengtson과 Schrader(1982)의 노부모-성인 자녀의 

결속도 척도를 최정혜(1991)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에서 기능적 결속 

요인만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기능적 결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노부모가 자

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정적 원조 등만을 질문하는 문항만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노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이란 두 세대간에 일어나는 

객관적, 주관적 유대관계의 정도를 말하며, 특히 기능적 결속은 두 세대간

에 일어나는 서비스의 교환과 재정적인 원조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가족간의 응집력은 노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간의 분

위기에 관한 것을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가 얼마나 원만했는가, 

가족간에 얼마나 대화가 잘 통했는가 등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척도로 정

원식(198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인학대 척도는 전길양, 송현애(1997)의 척도와 김미혜, 이선이(1998)

의 척도를 통합,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노인학대척도는 신체적 학대, 심리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의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아래 <표 1>과 같다.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신뢰도가 낮았고, 가족의 응집력에 대한 신뢰도도 .72로 높지 않았으나 자

녀에 대한 도움행동과 노인학대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85와 .89로 높았다. 

그 외 노인의 건강상태와 자녀간의 재산다툼은 각각 4점 척도인 한 문

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노인의 월소득은 소득없음에서 시작하여, 10만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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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에서 100만원, 11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 신뢰도(Cronbach's α)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85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66

가족의 응집력 .72

노인학대 .89

2. 결 과

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들의 연령은 70세에서 79세가 가장 많으며 모두 163명이다. 다음

으로 65세에서 69세의 노인들이 111명이었으며, 80세에서 84세의 노인들

은 26명이었다. 노인들의 평균연령은 71.63세였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학

력은 초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62명이고 무학이 55명으로 나타났다. 대졸은 25명으로 가장 적었다.

노인들은 월소득이 없는 사람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

만과 60만원에서 100만원이 각각 36명과 35명으로 뒤를 이었다. 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7명에 지나지 않았다. 노인들의 60%이상이 월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135명(45%)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응답이 79명(26.3%), 중간이라는 응답이 

72명(24%), 아주 좋지 않다는 응답은 14명(4.7%)으로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자녀수는 1명에서 3명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4명에서 6명이 141명으로 조사되었다. 7명 이상인 사람도 12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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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

나    이

65세-69세 111 37.0

70세-79세 163 54.3

80세-84세 26 8.7

합 계 300 100.0

학    력

무 학 55 18.3

초등학교 졸업 79 26.3

중학교 졸업 62 20.7

고등학교 졸업 79 26.3

대학교 졸업 25 8.3

합 계 300 100.0

월 소 득

없 음 181 60.3

10만원 미만 36 12.0

20만원-50만원 28 9.3

60만원-100만원 35 11.7

110만원-200만원 13 4.3

200만원 이상 7 2.3

합 계 300 100.0

건강상태 

아주 좋지 않음 14 4.7

별로 좋지 않음 79 26.3

중 간 72 24.0

양 호 135 45.0

합 계 300 100.0

자 녀 수

1-3명 147 49.0

4-6명 141 47.0

7명 이상 12 4.0

합 계 300 100.0

혼인상태

초 혼 184 61.3

재 혼 30 10.0

이 혼 4 1.3

별 거 4 1.3

사 별 74 24.7

동 거 4 1.3

합 계 300 100.0



1350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가을호)

혼인상태는 초혼이 1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이 74명으로 두 번

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혼이 30명이고 이혼이나 별거, 동거 중인 

노인들도 각 4명으로 나타났다.

나. 노인의 학대경험

구체적인 항목별로 학대 경험에 관해 성별로 분석했다. 남성 노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학대는 심리-언어적 학대에서 ‘자녀가 집안일을 결정하

면서 내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는 항목이었다. 이것은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노인 39명, 여성 노인 60명

이 그런 적이 있거나, 자주 그렇다. 혹은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가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남성 노인들이 학대경험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방임에서 ‘나의 생활환경(난방, 위생, 식사)이 어려워도 자녀가 신경을 쓰

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남성 노인 37명이 응답했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두 번째로 자주 경험한 학대는 자녀가 나와 마주쳐도 못 본 척 하거나 말

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모두 53명의 여성노인들이 그런 적이 있거나, 

자주,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남녀 노인들이 모두가 두 번째로 혹은 자

주 경험한다고 응답한 학대경험은 나의 생활환경(난방, 위생, 식사)이 어

려워도 자녀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방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학대에서는 전체 노인 중에서 모두 8명이 자녀가 밀거나 때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명의 노인들이 자녀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정적인 학대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목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는 항목에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변인들 간의 평균을 남녀간에 비교하였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남성

과 여성에 있어 차이가 없었지만, 월소득,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가족의 응집력,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에 있어 남성 노인들의 평균이 높았

다. 그러나 자녀간의 재산다툼, 노인학대에 있어서는 여성 노인들의 평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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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항목별 노인학대 실태

구 분 성별
그런적

없다 
그런적

있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 계

 1. 몸이 아파 자녀에게 도움을 청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남 65(75.6) 18(20.9) 1(1.2) 2(2.3) 86(100.0)

여 77(70.6) 27(24.8) 5(4.6) 109(100.0)

 2.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

가 경제적인 원조를 하지 않는
다.

남 56(65.1) 21(24.4) 5(5.8) 4(4.7) 86(100.0)

여 70(64.2) 28(25.7) 3(2.8) 8(7.3) 109(100.0)

 3. 나의 생활환경(난방, 위생, 식

사)이 어려워도 자녀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남 49(57.0) 25(29.1) 9(10.5) 3(3.5) 86(100.0)

여 66(60.6) 26(23.9) 10(9.2) 7(6.4) 109(100.0)

 4. 자녀가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으

로 연락을 끊은 적이 있다.

남 59(68.6) 19(22.1) 7(8.1) 1(1.2) 86(100.0)

여 84(77.1) 19(17.4) 4(3.7) 2(1.8) 109(100.0)

 5. 틀니나 보청기, 돋보기 등 보조
기구가 필요해도 마련해주지 않

는다.

남 56(65.1) 21(24.4) 3(3.5) 6(7.0) 86(100.0)

여 70(64.2) 28(25.7) 2(1.8) 9(8.3) 109(100.0)

 6. 자녀가 집안일을 결정하면서 내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남 47(54.7) 23(26.7) 7(8.1) 9(10.5) 86(100.0)

여 49(45.0) 34(31.2) 16(14.7) 10(9.2) 109(100.0)

 7. 자녀가 나와 마주쳐도 못 본척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남 51(59.3) 27(31.4) 7(8.1) 1(1.2) 86(100.0)

여 56(51.4) 42(38.5) 8(7.3) 3(2.8) 109(100.0)

 8. 자녀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남 63(73.3) 19(22.1) 2(2.3) 2(2.3) 86(100.0)

여 75(68.8) 26(23.9) 8(7.3) 109(100.0)

 9. 자녀가 나에게 고함치거나 욕설

을 한 적이 있다.  

남 68(79.1) 13(15.1) 4(4.7) 1(1.2) 86(100.0)

여 84(77.1) 22(20.2) 3(2.8) 109(100.0)

10. 자녀가 노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남 70(81.4) 15(17.4) 1(1.2) 86(100.0)

여 87(79.8) 20(18.3) 1(0.9) 1(0.9) 109(100.0)

11. 자녀가 나에게 부담스럽다는 뜻

을 비친 적이 있다.

남 51(59.3) 22(25.6) 9(10.5) 4(4.7) 86(100.0)

여 61(56.0) 35(32.1) 10(9.2) 3(2.8) 109(100.0)

12. 자녀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다.

남 82(95.3) 2(2.3) 1(1.2) 1(1.2) 86(100.0)

여 106(97.2) 3(2.8) 109(100.0)

13. 자녀가 나를 밀거나 때린 적이 
있다.

남 82(95.3) 3(3.5) 1(1.2) 86(100.0)

여 105(96.3) 4(3.7) 1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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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별
그런적

없다 

그런적

있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 계

14. 자녀가 나를 감금한 적이 있다.
남 84(97.7) 1(1.2) 1(1.2) 86(100.0)

여 108(99.1) 1(0.9) 109(100.0)

15. 자녀가 나의 부양을 거부한 적

이 있다.

남 71(82.6) 11(12.8) 2(2.3) 2(2.3) 86(100.0)

여 86(78.9) 17(15.6) 3(2.8) 3(2.8) 109(100.0)

16. 자녀가 나의 돈을 허락없이 꺼

내어 쓴 적이 있다.

남 74(86.0) 7(8.1) 5(5.8) 86(100.0)

여 86(78.9) 22(20.2) 1(0.9) 109(100.0)

17. 자녀가 돈이나 보석, 가구와 같

은 재산을 달라고 강요한 적이 
있다.

남 67(77.9) 9(10.5) 9(10.5) 1(1.2) 86(100.0)

여 89(81.7) 18(16.5) 2(1.8) 109(100.0)

18. 자녀가 내게 빌린 목돈을 갚지 
않은 적이 있다.

남 69(80.2) 9(10.5) 5(5.8) 3(3.5) 86(100.0)

여 73(67.0) 23(21.1) 7(6.4) 6(5.5) 109(100.0)

19. 허락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해
서 자녀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

다.

남 80(93.0) 5(5.8) 1(1.2) 86(100.0)

여 104(95.4) 4(3.7) 1(0.9) 109(100.0)

20. 현금이나 토지 등 나의 재산이 

나도 모르게 다른 가족의 이름

으로 양도된 적이 있다.

남 83(96.5) 1(1.2) 1(1.2) 1(1.2) 86(100.0)

여 107(98.2) 2(1.8) 109(100.0)

다. 변인들 간의 평균 및 남녀차이

<표 4> 변인들간의 평균 및 남녀차이

구 분 남자 평균(표준편차) 여자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3.05( 0.93) 3.05( 0.96)

월소득 2.10(1.53) 1.79(1.22)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3.04(1.27) 2.74(1.20)

갈등에 대한 적극대처 3.10(1.00) 2.88(0.90)

가족 응집력 3.83(0.85) 3.68(0.73)

자녀간의 재산다툼 1.37(0.63) 1.39(0.67)

노인학대 1.22(0.30) 1.2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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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5> 노인의 학대피해 경험과 타변인간의 상관관계

구 분 나 이 학 력
월

소득

재산

다툼

가족

응집

부모

도움

적극

대처
방임

심리

학대

신체

학대

재정

학대

나이 1

학력 -.286** 1

월

소득
-.354**

 

.422**
1

재산

다툼
-.122*  .033  .004 1

가족
응집

-.004  .022  .031 -.180** 1

부모

도움
-.033  .098

 

.181**
-.002  .361** 1

적극
대처

-.030  .132*  .098 -.044 .376** .439** 1

방임 .153** -.130* -.141*  .072 -.198**
-. 1 2 6

*
-.100 1

심리

학대
-.076 -.076 -.035 .315** -.179** -.004 -.041 .368** 1

신체
학대

-.104  .004  .041 .206** -.068  .089  .000 .313** .479** 1

재정

학대
-.137*  .026  .110 .453** -.168**  .051 -.076 .267** .189** .263** 1

* p < .05, ** p < .01

노인의 나이는 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령의 노인들일수록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방임은 학력이나 월소득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이나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과도 유의미한 부

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간의 응집력이 높을수

록, 부모가 자녀를 많이 도와줄수록 방임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학대는 어떤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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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 반면,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 가족의 응집력 정도와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형제간의 재산다툼이 많을수록, 가족간의 응집력

이 낮을수록 심리적 학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도 심리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재산다툼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학대는 노인들의 나이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노인의 학대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표 6> 노인의 학대경험에 따른 가치관,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삶의 질

구 분 학대 유무 M(SD) F

건강상태
있다 2.98(.98)

.92
없다 3.13(.86)

월소득
있다 1.86(1.32)

.55
없다 2.02(1.53)

부모의 도움
있다 2.79(1.21)

.73
없다 2.99(1.27)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있다 2.92(.95)

.15
없다 2.99(.96)

가족의 응집력
있다 3.56(.77)

16.11***
없다 4.05(.64)

자녀의 재산다툼
있다 1.51(.72)

18.67***
없다 1.04(.21)

*** p < .001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없는 노인들 간에 건강상태,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

의 재산다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

간의 응집력(F(1, 300) = 16.11, p < .001), 자녀의 재산 다툼(F(1, 300) = 

18.67 p < .001)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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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노인들은 학대경험이 없는 노인들에 비해 가족간의 응집력이 낮

고,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상

태나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3. 판별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건강상태,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

인 대처,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 총 6개의 변인을 투입

하였다. 그 결과 가족간의 응집력과 자녀간의 재산다툼이 유의미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표 7>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변인 Wilks' Lambda 자유도 (df1, df2)  F

가족간의 응집력 .937 1 14.865***

자녀간의 재산다툼 .903 2 11.926***

<표 7>에 제시된 람다 값으로 eta²을 구해보면 첫 번째 투입된 변인

인 가족간의 응집력은 사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비율이 0.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간의 재산다툼이 포함되었을 때는 약 0.10으로 정확 

분류비율이 0.04% 가량 증가하였다.

<표 8> 2개의 변인에 의한 분류표 

실제집단
예언집단

합 계
학대경험 있음(%) 학대경험 없음(%)

학대경험 있음 124(63.6) 71(36.4) 195(100)

학대경험 없음 12(26.1) 34(73.9) 46(100)

판별정확율: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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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개의 변인으로 노인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없는 노인들

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비율은 약 75.3%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Ⅱ.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

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대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노인들의 특성과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

경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의 특성 변인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 노

인의 월소득, 노인의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노인의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측정하였으며,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적 특성으로 가

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을 측정하였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약 71세 정도였으며,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양호

하다’와 ‘중간이다’를 합친 응답이 가장 많아, ‘별로 좋지 않다’거나. ‘아주 

좋지 않다’는 응답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다음으로 월소득을 보면 ‘소득

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자

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높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 학대에 

해당하는 ‘집안일을 결정하면서 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들이 ‘노인의 생활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방임이 두 

번째로 높았다. 자녀가 노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위, 노인에게 물건을 던지

는 행위 등의 신체적 학대에 관해서도 모두 15명이 ‘그런 적이 있다’거나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기, 노인의 부양을 거부하는 등의 학대 행위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0명의 응답자 중 모두 195(65%)명

의 노인들이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자녀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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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

능하다. 먼저, 자녀를 위해 집안일을 보살피는 것(살림, 자녀 양육, 집안 

보수 등) 이외에 자녀에게 조언을 하거나,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자

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은 물론 남성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남성들이 더 많이 했다는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

과 두 번째,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단지 자기 지각에 있어서만 자녀에

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은 ‘살림을 도

와준다’는 항목에서만 응답율이 낮을 뿐, 다른 도움행동에서는 실제 자신

의 도움보다 자녀를 더 많이 도와준다고 지각하고 그렇게 응답했을 수 있

는 것이다. 결과에 보면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항목에서 자녀를 위해 집

안일을 보살폈다는 항목 이외 조언, 고민 들어주기, 금전적인 도움 등의 

항목에서는 모두 남성의 평균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 이외에 갈등에 대해 노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

했는가, 가족간의 응집력이 얼마나 높은가, 자녀간의 재산다툼이 얼마나 

심각한가 등의 6가지 변인들을 투입하여 어떤 변인이 노인학대를 예측하

는 유의미한 변인인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간의 응집력와 자녀간의 재산다툼만이 노인학대를 예측하

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변인 이외에 노인의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월소득과 건강상태,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에 관해 노인 자신의 의존성이나 그로 인한 자녀들의 부양 부

담을 원인으로 본 연구들이 지배적이지만 노인을 둘러싼 가족환경이라는 

측면은 학대 원인의 제공이 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규범의 붕괴, 

가족 책임의 약화가 건강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학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

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와병중인 노

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자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들이 느끼는 부양 부담이 실제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온 가족관계의 

문제이거나, 경제적 자원을 둔 가족간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

한 노인에 대한 학대와 장기간 와병 중에 있는 노인들의 학대를 비교했을 



1358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가을호)

때, 그 원인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우리 사회의 대처방

식도 다양해야함을 시사한다. 즉 장기간의 와병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자원

이 고갈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 사회가 나서서 부양의 책임을 나누

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원만하지 못한 가족 관계가 원인이 된 학대, 자녀

들 간의 갈등에서 오는 학대의 경우, 가족들 간의 규범 약화가 노인에 대

한 방임, 유기,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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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edictors of the Elder Abuse: Focused on The Elderly 

Characteristics and Family Environments

2)Ji-Young Kim**

Kibum Kim**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elder 

abuse. We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regarding the elderly and 

adult sons and daughters at common home. More specifically, we 

divided the dimension of the elderly abuse causes into the elderly such 

as health condition, monthly income, helping behavior to sons and 

daughters, and coping with conflict between them and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family environments such as family cohesion and 

property conflict between sons and daughters. A total of 300 the 

elderly was par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y 

cohesion and sons and duaghters' property conflict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the elderly abuse. This results implied 

that the elderly abuse will be likely to cause more family 

environments and dymacis than the elderly pers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this results revealed that the harmony and welface of the 

Korean family have been neglected recently.

주제어 : 노인학대, 가족환경, 갈등, 응집력, 재산

Keywords : The Elder Abuse, Family Environment, Conflict, 

Cohesi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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